
 

(비전21뉴스)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지난 18일 관내‘수원꿈꾸는교회’를 하반기 제1호 착한나

눔인증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현판식을 진행했다.

 

이번 사업은 2023년 새롭게 추진하는 이웃돕기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

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･후원단체 및 사업장에 현판을 수여하여 기부자

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 및 격려를 위해 추진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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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착한나눔인증’대상은 30만원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물 및 현금 등을 기부하고 향후 지속적

으로 이웃돕기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단체 및 사업장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월 월례회의

시 대상자로 심의 상정하여 선정됐다.

 

제1호로 선정된 ‘수원꿈꾸는교회’는 2022년 4월 창립한 개척교회로 지난해 상･하반기에 걸쳐

770여만원과 올해 1,050여만원 등 총 1,824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

웃에 대한 관심과 따듯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.

 

공영화 영통2동장은 “지속적으로 관내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에 감

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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